
고승 진영·괘불·판화…사찰 박물관 전시 ‘눈길’
전국 성보박물관 부처님오신날 맞아 특별전 잇달아 

박재완·신성민 기자

영축총림 통도사의 역대 고승 진영을 

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.

통도사 성보박물관(관장 송천)은 부처

님오신날을 맞아 5월 20일부터 7월 2일

까지 제1, 2 기획전시실에서 ‘통도사 고

승 진영 특별전-진면목’을 개최한다.

이번 특별전에는 통도사 영각과 박물

관에 소장돼 있는 진영 80여 점과 관련 

유물 30여 점이 전시된다. 특히, 통도사 

고승 진영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

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.

자장 율사가 통도사를 개창한 이래 

1300여 년 동안 수많은 고승들이 통도사

에 주석하며 법을 펼쳤다. 오래된 사찰의 

역사만큼이나 통도사는 국내 사찰 가운

데 가장 많은 100여 점의 고승진영이 전

래되고 있다. 그간 고승들의 진영들은 일

반에 공개되지 않았다.

옛 화원은 영정을 그릴 때 “터럭 한 올

이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(一毫不

似 便是他人)”라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

있었다. 이는 형상을 그리되 정신을 표현

하려는 노력으로, 진영에 그려진 고승들

의 모습에는 서릿발 같은 선풍(禪風)으

로 영축산을 호령했던 정신이 담겨 있다.

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역대 고승들의 

진영을 시대 순으로 전시하며 고승들의 

찬, 행장 및 자료, 유물 등을 함께 정리·

전시한다.

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“이번 전시

는 통도사 고승들의 진면목을 찾는 중요

한 전시다. 진면목은 그 어떤 것으로도 

표현할 수 없으며, 베끼고자 하여도 베낄 

수 없고 그리고자 하여도 그릴 수가 없

다”면서 “통도사가 더욱 빛나는 역사를 

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

아 기쁘다”고 말했다.

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송천 스님은 “조

선후기 진영 제작기법과 양식 등의 연구

와 함께 진영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진리

의 정수를 탐구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”

이라며 “길 없는 길 속에 행적을 살펴보

고 마음속의 정성을 다하여 감히 조사들

의 현묘한 깨달음의 이치를 조금이나마 

궁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

다”고 밝혔다.

법보종찰 해인사(주지 혜일)의 ‘영산

회괘불도’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일반

에 공개된다.

해인사성보박물관(관장 관암)은 “부

처님오신날을 맞아 최근 보존처리를 완

료한 경남 유형문화재 ‘합천 해인사 영

산회괘불도’를 친견전시를 6월 11일까

지 진행한다”고 5월 15일 밝혔다.

‘합천 해인사 영산회괘불도’는 해인

사에 주석하며 많은 불화를 제작한 화승

인 서암당 전기(瑞庵堂 典琪) 스님을 필

두로 우송당 상수(友松堂 爽洙)·두명

(斗明)·정건(正建)·문성(文性) 스님 

등이 1892년 조성한 것이다.

화면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

리하고 계시며, 문수·보현보살과 가

섭·아난존자, 사천왕이 좌우 2위씩 배

치되어 있는 다소 단순한 구도이나, 섬세

한 표현으로 세련미를 갖춘 것이 특징이

다. 또한 양 보살의 어깨선을 굵게 표현

하여 부처님의 앞에 서있는 것을 확실히 

보여주는 입체감을 잘 표현한 불화다.

‘합천 해인사 영산회괘불도’는 해인

사 대적광전에 안치돼 있었으며 야외법

회 때 대적광전 당간에 걸었다. 최근 보

존처리를 마치고 성보문화재의 안전한 

보존과 관리를 위해 해인사성보박물관

으로 이운됐다.

해인사성보박물관장 관암 스님은 “가

정의 달인 5월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

해인사와 해인사성보박물관을 찾아 우

리 문화재를 살펴보며 역사와 전통을 느

끼고,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

으면 한다”고 말했다.

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(관장 한선

학)은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

5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‘불교도상의 

향연- 동아시아 밀교만다라 특별전’을 

개최한다.

‘밀교’를 주제로 한 이번 특별전에서

는 밀교의 불보살과 명왕, 천신 등 판화로 

만들어진 200여 종의 도상이 소개된다. 

이번 전시에 처음으로 출품되는 주요 

작품으로는, <삼국유사>에도 등장하는 

밀교 문두루 법을 그림으로 볼 수 있는 

중국 당 시대 그림을 일본에서 판화로 복

가한 승적비사문천왕 판화다. 당나라에

서 공부하고 돌아온 신라의 명랑법사가 

문무완의 지시로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

기도법인 문두루법을 실시하여 당나라 

병사들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글로는 남

아 있었으나, 그림으로 표현된 자료는 없

었다. 이번에 전시되는 원적비사문천왕 

판화를 통해 밀교의 진호국가 의례가 당

나라 때부터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.

뿐만 아니라 중국 송과 원대의 작품으

로 추정되는 비단에 목판으로 찍은 문수

보살상은 범어가 들어있는 다섯 명왕이 

오방으로 문수보살을 호위하고 있는 모

습을 그리고 있다. 특히 문수보살이 타고 

있는 사자의 판각 솜씨가 돋보이는 빼어

난 작품성으로 인해 동 아시아 고판화의 

뛰어난 작품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만

한 작품이다. 

일본의 국보인 공작명왕상은 일본의 

자랑인 목판 인쇄술을 자랑하기 위해 제

작된 작품으로 1904년 미국의 세인트루

이스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출품되어 

금패를 받은 작품이다. 대형 공작명왕상 

불화판화는 판각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

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화는 그리는 작가

들을 위한 불화 초의 역할도 할 수 있는 

작품이다. 

한국의 작품으로는 고려시대 판각된 

금강계, 태장계다라니와 유가심인도가 

돋보이며, 500여 년 전 제작된 것으로 밀

교의식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안심사 제

진언집(강원도 유형문화제)과 만연사판 

중간진언집이 소개된다.

한선학 관장은 “이번에 기획한 특별

전은, 고판화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2

번째 대규모 전시회로, 특히 그동안 수

집된 고판화박물관 유물 6000여 점 중에

서 불교회화사와 판화사에서 주목받는 

‘밀교’와 관련된 목판과 전적, 불화 판화 

등 200여 점을 선별했으며, 관련학자들

과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에

게도, 동아시아인들이 꿈꿔왔던 현생에

서  성불하는 즉신성불의 길인 밀교의 세

계를 고판화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

있어 동양 문화를 심층적으로 연구 발전

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

으로 기대한다”고 강조했다. 

통도사 성보박물관

7월 2일까지 ‘고승 진영 특별전’

80여 고승 진영 일반에 첫 공개

해인사 성보박물관 

6월 11일까지 ‘영산회괘불도’ 전시

최근 보존처리 완료… 친견 기회

명주사 고판화박물관

8월 31일까지 밀교만다라 특별전

고려代 금강계 등 200여 종 선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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